
● 첫째 아들의 주식 중독 손실액 추정 약 4억 이상.
가족들이 갚아준 채무는 2억 7천.
현재 남은 채무는 1억 2천 이상으로 추정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 캐피탈, 카드 대
출, 지인)
퇴직금 주식으로 날리고, 아내 몰래 금붙이를 다 팔음. (약 50돈)
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 대출 받음.
아내 명의로 카드 대출 받음.

●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 약 18억
- 빚 : 은행 6억 5천 , 마이너스 통장 1억 , 공사 대금 및 다른 채무 약5천
총 약 8억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어머니와 첫째 아들의 지분율 각 50%
- 마트와 식당의 사업자는 어머니 100%
- 원룸 사업자는 어머니와 첫째 아들 공동 사업자

● 첫째 아들이 2020년도부터 주식을 시작. 빚을 내어가며 투자를 하다가 22년 1월에 가족들
이 알게 되었습니다.

-22년 1월: 첫째 아들의 채무를 둘째 아들이 3,180만원을 빌려주어 해결된 것으로 알고 넘어
갔습니다. (1차)
-첫째 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빚들을 감당 못하고 있다 하여 다시 지원을 
함. (2차)
-23년 8월: 첫째 아들이 어머니 카드로 빚을 내어 고지서를 받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 
어플을 통하여 통합 자산 연결을 하여 확인해보니 여러 카드사와 이사를 하며 돌려받은 대출
받았던 전세자금과 차를 팔고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를 하여 생긴 목돈마저 주식에 다 잃은 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는 부모님이 첫째 아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일부는 둘째 아들이 
각 카드사에 직접적으로 대신변제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이사하며 받았던 
전세자금을 갚았다고 하였고 남은 카드 대출은 월급으로 갚아 나아갈 수 있다고 하여 정리 된 
줄 알았습니다. (3차)
-24년 3월,4월: 첫째 아들이 아내 몰래 50돈 정도의 금붙이를 팔아 주식에 투기한 것으로 추
정됩니다. (빚 변제 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당사자 주장은 현대 카드의 채권 추심 압박으로 인해 처분했다 합니다.
캐피탈 대출금 2070만원, 아내 명의의 카드 대출금 500만원을 둘째 아들이 갚아주었습니다. 
(4차)
-24년 8월 한전 송전탑 보상금으로 약 4800만원씩 어머니와 첫째 아들에게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받은 보상금 중 천 만원은 비상금으로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머니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였으나, 9월 말이 되도록 여러 핑계 (비밀번호 틀림, 이체 한도 부족함, 지점 
갔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이체 한도 증가가 어려움)를 대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추궁으
로 9월 말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목숨에 지장은 없어 현재는 가족 권유와 본인 동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던 전세 자금 대출금,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고 주식으로 날렸고, 법원으
로부터 등기가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5차)
병원 입원으로 해서 9월을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권고 사직 된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 궁금한 것.

-첫째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 후라고 하여도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빚을 가족들이 갚아주지 않고 사업자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2. 빚을 갚아 준다 하여도 나중에 부동산이 정리 되고 난 후, 정산금 분배에 있어 주지 않거
나 적게 주는 방법은 없는지. (빚 문제로 인해 3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 포
기각서를 받아 두기는 하였습니다. )
3.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으로부터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는 심각한 도박중독
(주식)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고 극단적 선택으로 회피할 생각입니다.
4. 어머니와 첫째 아들이 묶여 있는 공동 명의 및 공동 사업자를 어머니 단독으로 돌리기 위
한 준비 과정 및 대략적으로 발생할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